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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6. 5. 15.(금) 11:00

산불 위험 지속, 6월 3일까지 대비태세 이어간다
-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(5.15.)되나, 산불 위험 지속으로 대응체계 유지(~6.3.)
-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등 비상대응기구 연장 운영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5월 15일(금)부로 올

해 봄철 산불조심기간(1.20.~5.15.)을 종료한다고 밝혔다.

 5월 14일(목) 기준,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

(2016~2025년) 평균(390건) 대비 10.5% 감소했다. 피해 면적은 722ha로 

최근 10년 평균(14,323ha) 대비 95.0% 감소했으며, 지난해 영남 산불 피

해(104,005ha)를 제외하더라도 81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 다만, 정부는 과거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인 5월 말에도 대형산불이 발

생한 사례*가 있고, 부처님 오신 날(5.24.)과 전국동시지방선거(6.3), 행락

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일(수)까지 산불 

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.

  * 2022.5.28. 경북 울진 산불(229ha) / 2022.5.31. 경남 밀양 산불(661ha)

 이에 따라,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진화 자원의 가동 

상태를 유지하고, 주중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. 행정안전부도 대

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지

방정부는 상황실 비상연락체계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이어간다.

 박은식 산림청장은 “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다수

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.”라며, “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산

불 대응체계를 유지하고,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

을 지키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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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

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,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

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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